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9. 3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‘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

전환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없으며, 금년에도 요청 계획이

없음(서울경제 9.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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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
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, 올해 전달 예정
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

◇ 9월 30일 서울경제 <‘한국판 블프’ 코세페,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
할까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흥행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

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

200여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

 ㅇ 지난해에도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

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충주와 서산 2곳만 수용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
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,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
내용도 사실과 다름

    *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변경에 관

한 사항은 기초지자체 권한사항임

※ 문의: 유통물류과 김호성 과장 (044-203-4380)
조은형 사무관 (044-203-4381)


